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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렬비열도항 서해 영토수호와 , 
불법어업 대응 거점 항만시설 조성

서해중부 영해수호 거점항만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- -

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박상혁 은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북격렬비도에

위치한 국가관리 연안항인 격렬비열도항에 해경 경비함정과 어업지도선 

등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

밝혔다

격렬비열도항은 서해 중부 영해기점 도서로 국토수호 선박 긴급피항

불법어업 관리 등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섬이며 해양수산부는 년 국가

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였고 년 신규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

당초 서해 중부 해역에는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항만이 없어 

태안해양경찰서 경비함정 및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이 중국어선 불법

조업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해양사고 등에 대한 응급

조치 및 인명보호에 지장이 있는 실정이었다

이에 대산청은 해경 및 어업관리단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과 해양경비

어업지도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격렬비열도항이 서해중부 영해수호의 거점

항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비 억원과 총사업비 억원을 투입

하여 해경 어업지도선 부두 호안 헬기장 등의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

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

박상혁 대산해수청장은 격렬비열도는 서해 해양영토 관리와 조업어선원 

안전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해기점 이라며 영해수호 거점 항만 

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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